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라, 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세상과
미래
사물인터넷이 만들 세상

1. 사물인터넷에 주목하는 이유

사물인터넷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단말 수준에서의 경제적인 차원 때문만은 아니다. 각 사물

이 연결되면서 주고받는 다양한 정보 자체에도 새롭고 무궁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홈 에너

지관리시스템이 설치된 가정을 예로 들어 보자. 시스템 설치 이전의 가정에서는 집 안의 조명이나 보일

러, 가전기구를 켜고 끄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정보였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면 이런 행동들까지도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집 안

의 여러 기구를 켜고 끄는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각 사물이 연결되면 그냥 버려지는 정보들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

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할 수도

있다. 


가령 홈 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로그 정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정보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명이나 냉난방 기구를 켜고 끄는 시점에서 실내 온도나 습도, 조도 등의 정보를 다른 기기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이를 융합하여 집 안에서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는 물론이고 인간의 편의성도 증

진시킬 수 있다. 단순히 수집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2차 산업으로도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2. 헬스케어 분야

1)팅크는 스마트폰 충전 단자에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동글 센서 부근에 손을 얹으면 체온, 심

장박동,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유사한 건강 모니터링 제품인 스카나두의 스카우트는 블루투스 동글을 몸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여

러 가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체온, 혈압, 심박수는 물론이고 산소 포화도, 심전도, 스트레스 수준까지

다양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입는 형태의 모니터링 제품도 있다. 옴 시그널의 스마트 의류는 옷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심박수와 호흡 상태,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스트

레스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또한 모니터링되는 모든 수치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확인할 수 있다. 


3)베이시스의 헬스 트래커는 시계 형태의 단말에 혈류와 움직임, 체온, 땀을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센서

가 내장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운동량이나 심박수, 수면 상태, 피부 온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4)바이탈리티의 스마트 약병인 글로우캡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다. 뚜

껑에서 빛과 소리가 나서 정확한 시점에 약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일정 시점이 지나기까지 뚜껑을 열

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핸드폰이나 집전화로 연락해 복용 시점을 알려준다. 


개인이 이렇게 해서 약을 복용한 이력은 바이탈리티의 보안 서버에 쌓이게 되고, 회사는 이를 매주 정리

하여 이메일로 보내준다. 또한, 약을 모두 먹게 되는 시점을 미리 알려 주어 약이 떨어져 복용 시기를 놓

치는 경우를 방지한다. 


5)결핵과 비슷하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매일 혈당 관



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을 처방 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

으며, 저혈당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질런트의 비플러스 상품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요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예전처럼 주사기를 통해서 인슐린을

투약하기보다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카트리지 형태의 인슐린 펜을 많이 이용한다. 비플러스

는 유명 인슐린 펜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를 이용할 경

우, 사용자가 인슐린을 투약할 때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투약 정보가 전송되는데, 여

기에 사용자가 혈당 정보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하면 앱으로 투약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축

적된 투약 정보는 의사와 공유되어 진료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3. 자기인식

사물의 인지 기능은 센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최

근 주목받고 있는 건강 관리 목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온도 센서나 심박 센서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GPS와 모션 센서는 사람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나를 타인과 구분할 만큼의 독특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행동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다.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만의 독특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

야 한다. 


자기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자 문신과 같은 형태의 대체 수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체에 삽입 혹은 프

린트된 전자 문신이 개인 ID 정보나 각종 생체 정보를 수집·보유하면서 각종 사물과 연결 시 필요한 정

보들을 교환하여 특정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가령 전자 문신으로 문을 연다든지 돈을 지불하는 것도 가

능하고,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심박수, 체온 등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곧바로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